
베일 벗은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너에게 주문을 건다

<서울시립미술관 입구>

서울을 대표하는  비엔날레인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9월 11일 베일을 벗
었다. ‘Spell(주문)’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한 이번 비엔날레에는 20개국 미디어아트 작
가 49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는 11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보관에서 55일 동안 열리며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유진상 총감독은 이번전시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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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소통방식과 정보환경을 예술적, 사회적, 인문
학적 관점에서 재해석 했다’라고 전시 기획의 주제를 밝혔다.

또한 일본의 저명한 미디어아트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유키코 시카타, ‘네덜란드 미디어
아트 인스티튜트’의 디렉터 올로프 반 빈든, 그리고 현재 미국 ‘제로원 비엔날레’의 공
동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최두은 전 아트센터 나비 큐레이터가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
하여 전시의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전경>

개막식 Spell on You 너에게 주문을 건다 

개막식 전부터 시립미술관본관 입구에선 홍성민 작가의 내셔널 지오그라픽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었다. 미술관 곳곳에 늘어져 있는 12마리의 북청사자는 머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뒤집기 등 사자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한다.  
내셔널 지오그라픽으로 대표되는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사자는 늘 먹이를 사냥하는 공
격적이거나 활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사실 사자의 시간이란 95% 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나무그늘 밑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작업을 구상할 당시 파업 중이
었던 MBC 방송국 직원들을 참조하기도 한 이 작품은 동물다큐멘터리-북청사자놀음-
사자되기-태업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한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 퍼포먼스 
레퍼토리들 가운데 하나인 사자탈춤의 사자들이 태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처럼 전시장 
앞에 누워있는 상황을 연출한 이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사자 코스튬 안에
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연기자들의 퍼포먼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홍성민 내셔널 지오그라픽 퍼포먼스 장면>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개막식은 작가 ‘아델 압데세메드’의 작품인 ‘기억’ 
앞에서 유진상 총감독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의 다양성과 



대중성의 확장에 중심이 될 이번전시를 축하는 김홍희 관장의 인사말씀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 김홍희 관장 인사말>            < 협력 큐레이터와 유진상 총감독>

<개막식 로비 전경>

유진상 총감독은 층마다 스토리가 연결되는 소주제를 설정해 전시의 구성력을 높였으
며 관객과 밀접한 상호 소통을 하고자 한다. 관객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가 되었으며, 미디어아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관객들을 위해 각각의 작품 
옆에 작품 설명을 부착해 놓았다. 

1층 미디어 극장 : 모두 다 잘 될거야 



아델 압데세메드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1층의 전시는 갈등과 대립, 위기와 도전, 
관음증과 무작위성으로 점철된 미디어의 극적 공간들을 보여준다. 비평적 인 동시에 
시적인 시각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해석한 이 작품들은 기술에 각인된 수많은 
도구적 주문들을 예술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2층 천 개의 주문들 :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의 윤회에 대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 와 여론의 유통은 가속화된 민주주의와 덧없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냈다. 끊임없이 명멸하는 새로운 유형 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들은 
미디어 아트가 다루는 흥미로운 테마이기도 하다. 

3층 혼선 : 보이지 않지만 ‘안녕’ 
관객들은 미디어아트가 생산하는 예술의 동시대성이 기술적 과시뿐만 아닌 깊은 
공감의 차원에서 생성되는 것이 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비-가시성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환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의 표면밖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은 불안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기술 (technique)이다.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보관
구름의 무늬들 : 세계 감정으로의 접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은 산업 및 
군사기술로부터 출발하여 개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류의 영역 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킨다. 한편 으로는 소통과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교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의 지배기술이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든 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전시장 관람 모습>



 

[별첨] 미디어시티 서울 201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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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 Abdessemed, Zbyněk Baladrán, Jenny Holzer, Akram Zaa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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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sandro Ludovico & Paolo Cirio

행사명 기간 장소

프로그램

외부전시상영
도시에 주문을 건다 9월 11일 (화) 

- 11월 4일 (일)

서울스퀘어, 
DMC미디어보드(씨제이이앤엠, 
엘지씨엔에스, SBS 프리즘타워)
한빛 거리, 한빛 미디어파크

개막공연 9월 15일
오후 7시-8시 서울역 갤러리아 콩코스 앞 광장

DMC 10주년 국제 심포지움
DMC의 미래 : 미디어 테크놀로지, 
도시, 그리고 문화

9월 13일 (목) 
오후2시-5시30분

DMC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장

2012 Davinci Idea
내일의 전야(前夜) : 산업 그리고 
미디어아트

9월 10일 (월)
- 10월 9일 (화) 금천예술공장



웹하드 다운로드 정보
www.webhard.co.kr
ID: mediacity / PW: 2012
GUEST폴더 

미디어아트 워크숍 9월 12일 (수) 
오후 1시-5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난지아트쇼 : Vill: Phantasma-Korea 9월 18일 (화)
- 9월 30일 (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IX: Hyper text 10월 4일 (목)
- 10월 14일 (일)

SeMA 체험교육프로그램
미술관 데이트 - 전시장에서 와글와글

9월 15일(토) 
- 11월 3일(토)
오전 10시 - 12시
매주 토요일(총8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주한독일문화원 패널디스커션
재난과 예술 : 새로운 시각?

9월 14일 (금)
오후 2시-4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EU 
홀 서울스퀘어 5F, 주한독일문화원

YCAM 워크숍
“소리의 주변을 걷다”

9월 16일 (일) 
오후 1시-4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특별
프로그램

왕을 해킹하다 : 
디지털 시대의 수평적 
경계

10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뮤지엄 나이트 라이브 
코딩 쇼

9월 18일(화)
10월 16일 (화)
오후 8시-9시
총2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